
효성 정윤택 사장 금탑산업훈장 수훈
39회 상공의 날, 박용만 두산 회장도 … 스판덱스·타이어코드 1위 공로

박용만 두산 회장과 정윤택 효성 사장, 노희찬 삼일방직 회장이 상공의 날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월2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제39회 상공의 날 기념식>을 열고 총 247명을 포상했다.

박용만 회장은 2000년 매출 2조원의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을 인수해 10년만에 매출 9조원대의 글로벌

톱3로 육성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사람이 미래>라는 기업문화 캠페인 광고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데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윤택 회장은 효성그룹의 글로벌 전략을 진두지휘해 스판덱스, 타이어코드 등 화학사업을 세계 1위로 성장

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로가 인정됐다.

노희찬 회장은 39년간 섬유업에 종사하면서 지속적인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삼일방직을 고강력 레이

온사 부문의 세계 2위로 성장시킨 공로를 평가받았다.

은탑산업훈장은 현대자동차 김충호 사장이 받았고, 동탑산업훈장은 경남스틸 최충경 대표와 현대제철 홍승

수 부사장이 받았다.

철탑산업훈장은 신창메디컬 김용창 대표와 세운철강 신종택 대표에게 돌아갔고, 석탑산업훈장은 구영테크

이희화 대표와 우주일텍트로닉스 노영백 대표가 받았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2011년 무역 1조달러와 1인당 국민소득 2만4000달러를 실현한 것은 경영 일선과

산업 현장에서 땀흘린 상공인과 근로자 여러분의 노고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

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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